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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가장큰실수 
싸59:1-8) 

이 서I~뻐| 존재하는 모든 시람들 가운데 한 

번도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A밤은 없다 그런 

데 그 실수가 돼 웃어넘길 수 있는 싹한 것 

일 때도 있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경 

우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A템들이 저X를 

수 있는 실수 가운데， 그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깨 그것은 죄와 연관해서 

저지르는 실수로서， 죄를 적~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년「는 것과 죄를 자신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믿 

는 것이다 전재前者는 다른 A템들이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있다고 생갱비 때문인데， 그러한 이들은 6에님의 

불꽃같으신 눈동자를 망각한 이들이다 그리고 후재後者는 마귀의 궤계가 얼D베 교묘한자를 전혀 모르기 때문 

이며 이들은 배반의 늪에 빠졌던 버|드로처럼 지극한 교민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좌는 해i님과의 패를끊게 효빠 

인간은 하나님과 패|할 수 있도록 메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대칭 1:27"'28) 그러나 인간의 범죄가 o~나 

맘때 교저를 단절시켰으며창 3:23"'24) 인간의 영흔으로 뼈금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만들었대시 32:3"'4), 
어디 그 뿐이래 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도를 거절하게 만드는 절대의 약이대시 6618). 그래서 ‘0 1시야는 

“여호와의 손이 짧빠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라고 말했대사 59:1) 

죄는 가정에도 영흔떨 준다 

죄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뿐만01 아니다 죄에 대한 실수는 전염병처럼 그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 

를 파괴효때， Of담과 하와의 범죄는 서로를 향해 수치와 미움을 불러일으켰고(장 37,12),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분J펴과 씀엔을 저지르게 만들었대창 때. 또한 ιf윗의 범죄가 X뼈를 죽음 가운데로 몰Of7f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생ζ빼보래싶띤f 12:14).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는 언제나 죄를 품고 사는 

지들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히여 죽는 자들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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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국의 빛이 되라고 하나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심 

1. ‘여호와의종’과 ‘공의 ’의뭇이무엇인1H지난주요약) 

이사야 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 이라는주제는 ‘모든 이방족속’을 구원승}기 위한 하니님의 선 

교에 대한 선포이다. 그래서 ‘이사야 는 ‘종’ 이라는용어를 단수와 복수로 시용하면서， 이 용어는 

이스라엘 니라 전체가 똥 이며 또한한 개인으로서의 총’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한까 

닭에， 한개인에게 주어진 이름이나 역할또는그에 대한표현이 다른곳에서는이스라엘에게 주어 
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종’ 은 예수 그리스도와이스E볍 나리를말하 

며， 이방의 빛이 되어야히는 선교적 초점으로 집중되고 있다{사 42:~4，히. 그리고 여호와의 종’ 은 

‘공의와 백성의 약속’ 그리고 이방의 벚 이라는선교적 역할을감당송}게 될 것이다 

이시야 가말히는 ‘공의 의 의미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보다 선교적 관점에서 이해해 
야한다 모든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족속을구원하끄냐씨는 히나님의 선교? 의 타당성을 발견할수 있게 된다. 진실로 그리스 

도를통하어 히나님께로돌아오는자들은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전히는이방의 빛이 되어야하며 복음을전하는도구가되어야만하는것이다. 

2, 백성의 약속과 이방의 빚 

빽성의 언액’까 42:히 

이사야 42장 6절에서 백성의 언약 이 된다는 말씀은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주어진 언의딸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말씀은옹열방의 백성들과맺으신 언익에다. 이것이 정말인가?그렇 

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는선교적 사명에 의해 설명된다 즉， 이스라엘이 선교적 사 

명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이방 니라 역시 넉넉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때문에， 빽성의 언 

약은이스라엘과모든 열멍에게 주어진 언약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관점에서 보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여호와의 종은모든 이스리옐을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중에서 믿는 
자들로구성된그룹만을말하는것이다. 또한 빽성’ 이라는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X띔을암시-o}는데 창세기 낌장3절에 기록된 멸방을항한축복’ 과 예레미야 31장 

31절~34절에 묘사된 재 언약 의 대%에 되는것이대사119~ 10, 12:4), 

“이방의 벚’까 42:히 

이λ싸42장6절， 49장6절에 나타난 이방의 빛 에 대한주제는구약의 선교에서 중요한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이방의 빛 이라는말씀은 펴호와의 종’ 에게 주어진 특별한사역이요， 여호와 

의 종 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호낭l여 격려하시는 말씀이기도 δ!대뺨11서 이미 ‘종 이라는용어가 

이스라엘니라전체를뭇한다고 설명했태. 그래서 자도빨’은이 말씀을인용빼 자신과 바나 

바 의 선교 이유를 설명했고(행 13:4깨， 일생의 후반기에 아그립바 왕 앞에서도 '0 1빙엔흙1거l 빛 

을선전 하는 것이라고말했대행 26:22~23) 그는자신을혁신자나성경에 없는 것을새롭게 소개 

하는자로 여기^1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λ야42장6절과 49장6절은이λ싸시대에 실댔던 사람 

존재하는 자들이대롬 147"'8). 그래서 멈음의 가정은 늘 진정한 회개와 가난한 심령을 가진 부모들의 탄식하는 
기도가드려지는곳이다 

좌는재난을가져온다. 

죄는 가정에 영흥떨 줄뿐아니라 개인에게 재난을 7써다주는 요인이 되기도 효배고전 11:29"'30) 죄는 때로 
는 꾸지람과 징계의 채뜨을 맞O빠 하는 결과에 이르게 하며(히 12:5rv6) 심은 대로 거두사는 하나님의 정확한 
법칙에 따라 멸망의 썩어질 것을 거두게 효때갈 6:&vη 

좌는 영원한 형벌을 가져온다 

A림들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엄격한 규츠|을 정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간과효멘 죄의 대가는 사 

망이며(롬 6:23), )..템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of고 심판을 멍빠 효κt는 절대의 법칙이대히 9:27), 아무도 이 
법ξ을 피하거나 모면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요빼 있는 자들 주께서 주신 생명의 먼류관을 뻗} 쓴 시람들 

만이 그 중력과 같은 법칙에서 벗어닐 수 있을 뿐이대계 3:11), 

살길이있다. 

다시금 밀녕찌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죄의 문제는 인죠떼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도 없대사 %한8). 그러므로 죄로 말미맴f 절맴| 

빠진 인{!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히다 그의 빛 기운데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백하는 회개의 영 

을 가진 ;.:1에게 죄로부터의 자유햄| 주어질 것이대요일 17"'9) 주께서는 인간의 죄를 제거하고 풍성흔빼 이르 
게 하과f 우리에게 오셨대요 10:10). 우리가 건고뼈 흔들리지 밀빠 할 것이 있는데 죄어| 빠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멤 이김을 얻게 된q는 )..1실과 이러한 멈음의 달음을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 

다는 사실이대고전 15:57"'58) 예수 그리스되 그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장 큰 실수에서 벗어나게 
하는능력이된다 

들에게 행}신 명령일 뿐 아니라 신약시대에 살고 있던 시람탈뼈도동일해l 적용되는 명령인 

것이다. 그증거는 지므온 이라는시램을통해서도 입증되는데 그가예수를팔에 안고 ‘이방을비 
추는 맺 이라고 칭했다{녹 2:30~3잉.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사도행전 1장8절에 나타나는 방끝3 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할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이시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사야 49장 6절에 기록된 

말혐l 대한권위 있는 해석인 것이다. 따 밀6까면 예수께서는 이λ싸 의 선포를그대로반복 

해서 말씀하신 것을볼수 있는데 우선 ‘땅끝까지’ 라는표현은 이사야 49장 6절의 ‘땅끝까지 와 

동일하며， 다음으로 정령이 임히실 것’ 이라는 말씀은 이사야 32장 15절과 44장 3절에 기록된 ‘위 

에서부터 성신을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나의 신을 네 지손에게 라는말과통일하다 그리고마 

지막세 번째로 내 증인이 되리라 는부르심은 이사야 41장 1절~4절， 43장8절~12절， 그리고 44 
장8절에서도찾을수있다 즉여호와하나님께서는자신의 증인을우싱숭배자들에게보내어 변론 

할 것을촉구하신다는 것인데， 우상의 증인들은 보지 못하는소경이요싸44:9， 18~20)， 생명이 없 

으며 구원의 능력이 없는헛된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것이대사44:t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왜 이들을증인으로보내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들은자신들의 역사 

를 통히여 하나님의 신비한구원의 손길을 경험한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대사 43:10， 12). 그러 

나 안타까운 시실은 하나님께서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할 이스라엘 역시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그 이유는그흙 이빙벤처럼 우상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익k을 믿지 않 
았기 때문이리는것이대사42:18~1잉. 그럼에도불구하고하나님께서는그들을고치시고 이방의 

맺 을심아 땅끝깨l’ 보내고자승1셨대사 49:히. 그러므로 우리는 이λ봐 49장 22절~26절의 말 

씀을통응}여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아직도 그의 언약은완전하게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그러나마침내 그의 언의에 완성되고성취될 것을깨닫게 된다 진실로여호와하나님 
께서는자신만이 구원자시요구속자시며 야곱의 전능지이심을알게 할 여호와의 종’을보내셔서， 

그의 언익뇨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 때에는 ‘열왕과왕비들까지도 얼굴을 멍에 대고 네 발의 티꿀을 

활을 것’ 이라는 말씀처럼까 49:23) 창세기 3장 14절에 간접적으로 언급된 믿지 않는 자들 전처r 

를 나타내는흙을 먹는불신지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며 어떻게 구원받을수 있을지를생각하 

게 될것이다. 

켈혼 

이사야 선지자는특별히 g장과49 Ĵ에서 이스리옐이 이방을향한하나님의 빛이 되어야호봐 

는사실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인정했다면， 박으로 향해 나。}가는 

적극적 선교를 대신히여 반으로불러들이는소극적 선교 를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 

듯이， 백성’ 이라는말은모든이빙엔， 열방과동일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므로이 땅위에 있는모든 
족속은 믿음의 조상들을통한 연약 또는 예레미야를통한 재 언약 에 함께 통합되어 있는 것이 

다 축복을먼저 받은이스램은 이것을모든 열방흙1게 나누어 주어야5논것이다.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종 에게 이 사역이 주어졌으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이유이며(행 13:4깨， 이 사역 

은단지 메시이에게만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남은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인 것이다. 씨방의 맺 의 범위는 제상%낼까지 이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성령을통송}여 이루 

어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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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hrisfmos opmooches, we CQn reC미 1 the 
sermons we’ve listened to about the 

shepherds , the inn at Bethlehem, the wise 
men, the call of the angels, and even Isaiah’S 

messianic prophecies. Today’s Bible message 
concerns Pau l's words to the chur’ch at 
Galatia regarding Christ’s birth coming at the 
perfect time. Indeed, J esus came into this 
world at the exact moment in history, the 
precise occasion, the correct instant! We 
often for’get that God's sover’eignty in all 
things is right on time. His timing is always 
completely and absolutely flawless. Let’s 
consider the significance of God always being 
right when it comes to time. 

Without a doubt , people are generally 
impatient regarding time. When we expect 
something to happen and it doesn’t , we get 
discour’aged. If our plans don’t go according 
to schedule, we get depressed. Whenever 
something serious or important comes up, we 
immediately pray and want an answer right 
away. But sometimes we don’t get a quick 
response to our prayers, so we complain. We 
doubt God. But God is always on time. Do you 
believe it? His time schedule is never 
delayed, nor is it ever ahead of time. God's 
movements are always perfectly on time. 
Think about J oseph’s story which is told in 
Genesis. He was sold into slavery by his own 
brothers and falsely imprisoned, but years 
later he still became the prime minister’ of 
Egypt. When do you think he started to pray 
about his situation? Look at Moses. It took 
him 80years to be called by God as Israel’s 
deli verer. He spent 40 years living in an 
Egyptian palace and forty long years living in 
the Midian desert. Consider the Red 5ea 
After the big flood, this was the fir’st time 
God used a huge amount of water again to 
save His people. The Israelites witnessed 
God's miraculous activity in saving them and 
destroying the entire Egyptian army. Truly, 
the water’ rose high at the right time as 
surely as it fell down at just the r’ ight 
moment. 

Most important is that the Messiah came 
to this earth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 (v. 4). God was right on time with the 
birth of Christ . How long it must have 
seemed to those who were eagerly waiting. 
How lengthy a time in histor’y from the 
promise in the garden (Genesis 3:15) to 
Christ’s actual birth (Matthew 2:1). Just 
think of the years of prophetic silence from 
Malachi to Matthew. Then it happened. 
5eemingly out of nowhere there was angelic 
activity. The census started , the inn was 
crowded , and Jesus was born. The 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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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ON 
TIME 

(GIαlαtiαns 4:3-7) 

" ... But when the fulness 

of the time came, 

God sent forth His Son, 

born of a woman, 

born under the Law ... If 

people doubt Christ's return. They don’f 
think God will be on time. But God will be on 
time! 

That there is an end to human history is 
known by both Christian and non-Christian 
alike. The Christian knows that God has a 
plan, a perfectly timed plan that includes the 
perfect setting and the perfect minute. The 
non-Christian sees things happening per 
chance. The truth does not lie in between. 
God does have a per’fect ending plan that’s 
recorded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point is that God's timing is never voided or 
cancelled. His activities always happen when 
they’re supposed to , and this includes the 
happenings in our lives. 50metimes a car 
accident prevents us from coming to church, 
or a terrible situation occurs that we have to 
deal with. Nomatter’ the circumstance we 
can never give up. We must always have hope 
because God is watching over us. Like J oseph 
and Moses, His timing will be just right. 50, 
let us not complain or grumble but have peace 
in knowing that God is in complete contro l. 
He is the master of your situatio~ . 

Let us remember that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 God sent forth His 50n, 
born of a woman, bor’n under the Law" (v. 4). 
J esus was born exactly at the right time and 
place. His environment was terrible. H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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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 in a manger because the inn was too 
crowded . His parents were really poor. 
There were not any experienced people 
around to give help during the birth. Indeed, 
J esus was born into the lowest of situations. 
Our divine Lord was bornfrom a woman and 
reared in conformity to the Mosaic Law. But 
His coming to this earth was perfectly timed. 
His humbleness was so great. The Bible tells 
us, I\Have this attitude in yourselves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who although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 did not regard 
equali까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but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bond­
servant, and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en" (Phi l. 2:5-7). Can you see His wonderful 
humbleness? 

Jesus came to this earth to “save that 
which was lost" (Mt. 18:11). He was Himself 
acutely aware óf the timeliness of His actions 
and His Father’s plans. He wants to save all 
humans as is God's will. He will meet you 
wherever you are and in whatever’ situation 
you may find yourself. In that place God can 
change you. He wants to “ redeem those who 
were under the Law, that we might receive 
the adoption as sons" (v. 5). Not only that, 
but as a sinner becomes His son then the 
Hóly 5pirit enters his heart, “ becaus~ you 
are sons, God has sent forth the 5pirit of 
His 50n into our hearts , crying , ‘Abba! 
Father!’"(v. 6). Believer’s are no longer under 
the bondage of “ the elemental things of the 
world" (v. 3). They can cry out to God their’ 
Father! They’re no longer slaves but sons of 
God , heirs of God. What a wonder’f비 

blessing. 
My dear friend , you are redeemed 

because J esus died on the cross. Through 
the cross your sins are washed away. God 
changes you and makes you exactly like Him. 
He changes your life through His power’ful 
activity. He makes you like Him. God will 
change you right on time. Please make the 
decision to accept Jesus, and He will be 
there for you right on time. You will go from 
a normal slave to His son. You will receive His 
eternal inheritance. If you're struggling and 
hur’ting , please don’t give up. Trust in the 
Lord God. Give him all your heavy burdens, 
and He will give you peace, love, and joy. 

During this time of Christmas, don’t get 
wrapped up in the parties, gift giving, and all 
the excitement that the season brings, but 
humbly and sincerely meet the coming J esus 
Chr‘ist. That's the seriousness of Christmas 
and of th is season. As Paul preached the 
birth of Christ being right on time to the 
Galatia church, so I hope you now receive the 
blessings of that m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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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하나넘의 시간 
크리스마씌 다가오면， 우리는 양치는 목자， 베들 

레햄’ 여인숙， 지혜로운 사람들， 천사의 방문，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떠올릴 수 있 
습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완전한 때에 오시는 그리스 

도의 탄생에 대하여 깔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참으로， 예수께서는 역사적으로 정확한 순 
간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즉각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은 틀림없이 그분이 정하신 시간 
에 이루어진다는사실을자주 잊습니다. 그분께서 시기 

를 맞추시는 일은 언제나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흠이 없 
습니다. 그러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는 

언제나 정확하다 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때와 다른 하나넘의 때 

의심할 필요 없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간에 관해 

서 조바심을 냄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할 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만일 우리 
의 계획이 계획표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 

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심각하거나 중요한 것이 다가 
올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즉시로 응답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 가와 신속하게 응답되 
치 않으면， 그로 인하여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정해진 시간 

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의 시간 계획 
은 절대로 늦추어지지 않으며 정해진 시간보다 앞서 가 
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완전하게 제 

시간을 지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에 대 
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노예 
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는 여전히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였습니다. 여러분은그가자신이 처한상햄l 대하여 기 

도를 시작한 것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80세가 되서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받았습니다. 그는 40년을 애굽의 궁전 

에서 실뱃고， 40년 이상을 미디얀 광야에서 일뱃습니 
다 그리고 ‘홍해’ 바다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 

수 이후로， 하니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 
해서 다시금 많은 물인 ‘홍해’ 바디를 처음으로 사용하 

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이적과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키시는 하 

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진실로 물이 갈라져 벽이 
된 것은정확한때에 일어났으며， 분명히 정확한순죠뻐l 
그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때가차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때가 차매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갈 4 :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다렸던 사람 

들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매우 긴 세월처럼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약속으로부터 

(창 3:15)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탄생하신 시간까지마 
2:1), 역사적으로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말라기’ 선 
지자로부터 마태’ 사도에 이르기까지 예언이 들려지지 
않고 침묵하던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마침내 이 

루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의 활동이 어느 곳 
에서도 없었던 것 같댔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가 시작 

되고， 여인숙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그 때，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천사들은 찬양하였고， 동박의 박사들 
은 이와 같은 일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러한 모습은 아마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똑같을 것입 
니다 그의 재림은 완전하고 알맞은 때에 이루어질 것입 
니다. 오늘날의 정황과 유혹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 
림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 
간에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분의 정하신 시죠에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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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4:3~7) 

“ ... 때가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나게하시고 

율볍 아래 나게 하신 것은 " 

/ 
、

갱생관목사 

뭇을 이루실것입니다 

모든시간과상황의주인 
인류의 역사에 끝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든지 

비(휘그리스도인이든지， 양쪽모두가알고 있는사실입 
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한 계획을 가 

지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 계획은 가장 적합한 때 
에 성취되는 것으로서， 정확히 확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순간에 일어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非) 

그리스도인은 우연하게 일아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진리는 중간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하니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확한 결말의 계획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 

습니다. 요점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는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게 될 때 그분의 

일하심은 언제나 나타나며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 

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띠금씩 지동차 사고 

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는 우리가 급히 처리해야만 하는 긴급한 상태가 발생하 
기도힘니다. 그러나우리가 결코포기하지 않는다면환 
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소 
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 

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모세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언제나 틀림없이 정확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불평하거나불만을품지 마십시오 대 
신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앓으: 

로써 평화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 

의주인이십니다 

언약에 따라 정한 때에 오신 예수 
기억합시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4 

절).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서 태어나셨습니다. 주께서 태어나신 환경은 매우 열악 
했습니다. 그분은 여인숙이 만원(滿員)이었기 때문에 구 

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의 부모는 매우 가난했습니 
다. 예수께서 태어나시는동안에 곁에서 도움을주는사 

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예수께서는 가장 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주께서는 
여자에게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부합되게 태어나셨 

습니다. 예수께서 이 서VJ에 오신 것은 정확한 때였습니 

다 그의 겸손은 매우 위대합니다. 성경은 그의 겸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품으라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 
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제를가져 사람들과같이 되 
었고." (빌 2 :5~η. 여러분은 그분의 놀라운 겸손을 이해 

할수있습니까? 

하나넘의 정하신 때를 아시는 예수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챙}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마 18:11, 한글 ‘개역성경’ 에는 
없음). 그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성취 
되는 정확한 시기와 행동을 스스로 인식하셨습니다. 예 
수께서는 하나님의 뭇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하2자 

하셨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만나주실 것 
이며， 예수께서는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든지 여러분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변화시 
키실 것입니다. 진실로 그분은 ‘융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길 원하십니 

다(5절). 그뿐만이 아니라 죄인이 그의 자녀가 되면， 그 
결과로 성령께서 그의 미옴에 들어오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랴 부르게 하셨느니라!'(6절). 그러므 

로신지는더 이상 “이 세상초등학문”의 굴례 아래 있 
지 않습니다(3절)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을 호t하여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 

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얼마나놀라운축복입니까! 

주의 뭇을 기다림 
사랑히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때문에 구속함을 받맺습니다. 십자가를 통 

해서 여러분의 죄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거시며， 자신과 온전히 닮게 만드십니 

다. 그분은 충만한 능력으로 일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삶 
을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여러분을자신과닮게만드 
십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을 변화 
시커실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실 것을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바로 그 정한 때에 그곳 

에계실것입니다 여러분은종의상태에서 벗어나 그의 
01들이 될 것입니다 그의 영원한 상속을 받을 것입니 
다 만일 여러분이분노하고상처를 입고있다면포기하 
지마십시오 주하나님을신뢰하십시오 주님께여러분 
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모두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평강과사랑과기쁨을주실것입니다 

의미 있는믿음의 시간 
크리스마스의 기간 동안에 파티에 참여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등， 연말연시의 모든 흥분에 휩싸이지 마십시 
오. 그 대신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 
고 진지하게 만나십시오 이것이 크리스마스와 함께 다 

가오는 연말연시를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진지한 태도 

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지금 이 메시지의 축 
복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의 
심과불평을하지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렇다면여 

러분은가장좋은자리를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 

수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의 시간에 임하시는 하나 
님을신뢰하십시오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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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까찌 

이번 주 졸발따는 선교단 및 기도제목 

......... ’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I，.훌-. 5교구 단기선교단 

(12월 10일~12월 18일) 

누라랐 아프다스， 이스둑한지역 
1. 단기선교단원들이 전적으로 성령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2. 노방전도가금지된 그곳에서 지혜롭고 담대히 복 
음을전하게하소서. 

3. 만날어린이들과고려인， 우즈벡인들을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령하게 하소서. 

15교구 단기선교탄(12월 10일~12월 18일) 

알말리크지역 
1. 단기선교단원들이 복음 안에서 철저히 무장하고 
겸손히 성령의 힘만 의지하게 하소서. 

2. 가정을 방문할 때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 
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3.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말리크 사람들의 영혼을사 
랑하여 담대히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라자흐스탄 
12교구단기선교단 
(12월 10일~12월 17일) 

침켄트지역 

1.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성령 · 기도 · 말씀보다 앞 
서지않게하소서. 

2. 단기선교단이 사역할 침켄트 지역에 성령께서 미 

리 은혜를 허락하셔서， 현지인들의 마음이 복음 

에대해갈급하게하소서 

3. 부족한 언어실력이지만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 
시고듣는 현지인들이 잘 깨닫게 히소서. 

뽑
 
購
뽑
 

국
 

를
 

<
V ------------------------------ 민도 

13교구 단기선교단 
鍵 (12월E일~12월 20및 
-- 통크， 토다， 넨화 드를， 코타지역 

1. 힌두교의 다신교 사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위대한 신들 중 하나로만 생직념뜯 그들이 오직 예 

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소서 

2. 성령의 인도히심에 민김승f게 하셔서 주님의 뭇대 

로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그 가정에게도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6교구단기선교단 
(12월 10일~12월 19일) 

암발랑고다， 와객 벤포타지역 

1. 단기선교단원들이 자신을부인함으로 내 생각과주장 
이 없어지게 하시고， 서로를용납하고 섬기게 하소서. 

2. 각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겸손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3. 민박을통해그가정과더 깊이복음을 나눌수있도 

록하소서 

장년1부 단기선교단(12월 12일~12월 20및 

자이푸르， 아즈메르， 시카지역 

1. 성령께서 먼저 자이푸르와 아즈메르， 시카 지역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현지인들이 먼저 복음을 갈급 

하거l 하소서. 

2 단기선교단이 먼저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 노방전도와 어린이 전도를 통해 많은 인도인들이 
주 에수 그리스도의 복음을듣게 하소서. 

면재사역중민선교단 

부서 

16교구 

날 짜 *5널라데시로 단기선교를 떠상던 17.교구 단71선교단이 

지난주무사히 귀국했다. 

단71선교단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각 냐라와 지역에 

뿌리 내려자라도록 더욱 7l도에 훌l쓰5자. 

1 2월 2일(월)-12월 10일(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단기선교를 뷰하여 

마음을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바울에꺼l서 배우는 선교 

선교에 있어서 예수님과 바울의 사역은 좋은 모델이 된다 열정적이고 창조적01고 혁명적인 두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능력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들의 사역을 위한 준비와 방법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도전을준다 

사역 준비에 있어서 생각해 볼 점 

갚은사영감을가졌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이 확고한 믿음 때문에 많은 반 

대와 농빼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믿음 때문에 자기 만족이나 교E뻐| 빠지지 않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였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겸손하게 선교에 임하였다 우리는 어떠한가? 

잘훈련되었다 
예수님과 바울은 공적인 사역을 시ξ하기 전 약 30년 가료떨 무명인으로 준비했다， 예수님은 목 

수일을 하며， 바울은 천막을 만들며 경험과 말씀과 영적인 통찰력과 민족의 역사와 심리와 문호를 이 
해했고 가르침에 띨요한 준비를 했다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사역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가? 훈련과 준비에 너무 게으르지 않은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충현교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바 

란다 
성렁이충~하였다 
바울과 예수님은 성렁이 충만하였고 성렁의 능력으로 사역을 김띔했다 선교는 인간의 경험과 지 

혜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함께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에 

임하는 자는 전폭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힘을 유지하여 확신있게 복음을 제시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 이제 지역장을 팀장으로 선교단을 구성한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렁 충만함으로 이 사역에 순종하자 

사역에 있어서 생간해 볼 점 

바울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화해였다 

선교사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알리는 도구이다 하나님께서는 중재자를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신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러나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화목힘을 얻는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사절이며 펀지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해할 것을 선포해야 한다 ‘내가 하 

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힘이니라 나를 보 
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이니라"(요 638~39) 

이들은 세계적인 비잔을 소유하였다 
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 회복해야 할 영역이다 예수께서는 팔레스틴 지역에 머무셨으나 그의 

임무는 우주적이었다 예수는 이 세상의 구세주요 생명의 앙식이요 구원의 빛이 되신다 그분은 전 

인류를 위하여 오셨고 사역을 감~하셨다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구 
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전 우주를 항하여 회복과 화해의 사역을 했다 이제 우리들 

마음에 세계를 품어야 한다. 
이들은 기본 사역에 충실하였다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기본적인 사역은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하며 가르치고 세우는 일이다 전국과 

지옥을 말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후 회심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기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락|며 진리의 말씀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도 선교에 임하여 지옥 갈 영흔을 전국으로 

인도하는 이 기본적인 일에 충실해야 한다 너무 복즙「하게 일하지 말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 
음을 제시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멸정으로 일하였다 
하나님을 흥F한 불타는 사랑01 01들로 위힘과 수고와 합정을 기꺼이 이기도록 하였다 우리 역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한 
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모하는가? 하나님꺼|로 항할 수 있어야 한다 열정으로 일할 때 
피곤을 모르고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을 흔F흔f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에 임할 

때 땅 묻까지 십자가가 속히 세워질 것이다 
종의마음을소유했다 
예수님께서도 저|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종의 도를 실천하셨다 이 일은 전 사역을 상짐히는 것으 

로 비천하고 겸손한 종의 위치를 의미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요 )3:14). 바울도 예수에 종으로서 뿐 아니라 동료들의 종이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A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힘이 
2.f"(고전 9:19) 우리들도 스스로 종 된 자로서 사역에 임한다면 사역 동안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r슨f교임원회지도 이종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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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슬미니 (고퉁부) 

학생회 봉사를 시작할 때에 솔직히 난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만 하려고 했고， 진정으로가 아닌 나의 ‘의’ 를 위해 형식 

적으로 예배와 성경공부를 하였다. 내가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며 봉사하겠 

다는 생각보다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나는 임원이니까， 더 신실한 척해야 하고 믿 

음 좋은 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가식적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괴로웠다 

처음에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교만했으나 학생회 서기는 결코 생각만큼 쉬운 것 

이 아니었다. 출석통계， 회의록 기록， 소그룹일지 관리， 월례회 . 난 이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해낸 것이 없었다. 매주 출석통계와 회의 때문에 학생회 지체들과 또 선생님 

들과 참 많이도 부딪쳤다. 수련회 때는 앓아 누워서 방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소리 

만 듣다가 집으로 실려 오기도 했다. 언제나 실수 투성이었고， 일을 핑계로 프로그 

램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고， 부흥회 시간에는 학생회 봉사를 하면서 상처받은 마 

음을수습하기에만바쨌다. 은혜에 대한간절함이 없었고주님 원망만했다. 
하지만 주님은 상처받은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셨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마다，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마다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 
다 밑바닥 믿음이 었던 나를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셨고， 많은 사랑을 주 

셨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정말 큰 

사랑을 주셨다. 나의 교만은 주님의 사랑으로 무너졌고， 내가 무력하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다. 주님은 날 끝까지 회개하게 
만드셨고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또 나를 택하여 세우신 주님의 사랑을 말씀 

을 통해 느끼게 해 주셨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 

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내 머리 

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 

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녹 7:45 ,46) 봉 
사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었다. 난 그것을 몰랐다. 항상 나 

살기에만급급해서 너무나쁘게 살 

아왔다. 이제는 내가 여태껏 느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전하고 싶다. 주님의 사 

랑이 이렇게 크다고 말이다. 

열빵의 션지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 

를 열방의 선지자로세웠노라하시기로"(렘 1:5)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여l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열방의 선지자 로 일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정한 자들만 구별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 
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엠 1:4). 바울은 이러한 택히심과 구별이 특정인에게만 주어 
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은결코우연이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은 천지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졌듯이 사람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함 
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과 목적 아래 태어났다는 사실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존재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와 태도를 바꾸어 놓 

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인생을 목적 없이 낭비하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목적을 가 

지고 니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인 

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에 보내신 뚜렷한 계획과 목적을 모르고 삽니다. 그저 이 땅에서 호위 호식하는 복을 누리 

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첫째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각각의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지 
만우리가예수그리스도안에 거하면 거룩하고흠이 없는자가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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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죽음은 이별입니다. 죽음은 다른 이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소중한 관계의 종말입니다. 분명 ， 죽음은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으로서 아 
주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우리의 죽음이 단지 분리로끝나지 않게 하시려 
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들의 죽음 

이 완전한 이별과완전한분리가아니라는 것을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이별이 아 
니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야가 좁은 성도들은 죽음이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질병， 특히 
말기의 불치병은 사람의 시야를 좁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살아 

나지 못한다’ 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옴이 좀 어떻습니까7’하고 묻는데， 이 질문은 환자나 그 가족들이 자기 바람 
과 달리 정해진 이야기만 반복하게 만둡니다. 좋아지고 있다고 대답할 수도 없고 죽 

어가고 있다고 대답할수도 없습니다. 관점이 육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나우리 

의 믿음은 육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몸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은혜 충만 

하십니까7’라는 질문이 좋습니다. 죽어가는자들은 기쁨으로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야기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며 그 분의 약속을 잊지 않 
을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묻는다면 죽어가는 자들은 건강한 자들과 자기가 다르다 

는 것을 느껴 실망할 테지만 영적인 것을 묻는다면 한 형제 자매라는 동질감을 느껴 
평안해질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들은 세상의 이야기 

하기를 무척 좋아하거나 창피해 합니다. “사는 게 좀 어떠세요7’하고 물었을 때 부 

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랑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라면 불만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 

어지지요. 성도가 부나 명예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불만하는 자의 고 
민을 해결할 수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평안하십니까7하고 묻 

는다면 그들은 평안하지 못한 것들과 평안한 것들을 말할 것이고 성 

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평안한 것을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죽어가든， 영적으로 죽어가든，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도움 

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만져주며 말을 건네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해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단，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도 

움이라고 준 것이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요셉기재 

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엽 1:6).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셨던 그 은혜，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찬%t을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의 두 번째 계획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 

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벼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 

려 함은 아벼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니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 

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3).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되면 온전함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우리 택한 백성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하신다’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말을 합 

니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 

성이니 이는 너회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 
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벤전 2:9)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맡기셨던 ‘열방의 
선지자 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영은 바울도 예수님도 베드로도 똑같이 우리 모두에 

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열방의 선지자’ 가 되도록 창세 전 

에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방의 선지자 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에 전할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됨과 복음 전파는 멜 

수없는관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등 
부 학생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 
신의 인생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 
에서 사랑으로 하나되고，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던 그 사랑을 세상에 알려는 ‘열방의 선지 

자 로서의 모습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김정수목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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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노아 시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표현한다(창 6:5) . 어떤 부분은 선하고 어떤 부분은 악한 것이 아니 
라 모든 계획이 악하다.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일부만 악하고 선한 

부분이 많다고생각하는가?자기 중심으로돌아가는자기의 생각을돌아보라. 우리 

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선하지 않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완전한 죄인 

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떠했을까? 성경은 노아를 ‘의인’ , ‘완전한 자’ (창 6:9)로 표현 

하고 있는데 그는 죄가 없는 자였을까? 그렇지 않다. 인간의 폼을 입은 자로서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노아도 죄인이었다.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전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 6:8)라고 말하고 있다. 그 

렇다. 우리가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 

혜 때문이다. 

사람들은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었다. 노아가 심판을 예비하는 동 

안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갔고(마 24:38) ,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였다(벤전 3:20). 방주를 다 만들고도 칠 일의 시간이 있었지만 아무 

도 돌아보지 않았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얼마나 비웃는가? 그들은 주 

일에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봉사하며 ， 금요일에 모여 즐기지 않고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을 비웃는다 화창한 하늘이 계속되는데 ， 거대한 비가 올 것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비웃었던 것처럼 ， 이토록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들의 능력이 완전해지는 

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예수가 아니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그들은 비웃는다. 이 비웃음이 싫어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변형시키지는 않았는가?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비웃음 속에서도 망치질을 멈 

추지 않았다. 우리는 망치질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망치를 숨기고 우리가 하나님 

의 은혜를 받지 않고 자신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 럼 보이 려 하지 않는가? 아니 , 
그들과 함께 복음을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들의 생각에 오히려 동조하고 있 

지는않는가? 

복음을부끄러워 말자. 우리가죄인이며 은혜로구원 얻은 것을 잊지 말자. 그은 

혜를 비웃음으로 갚을 것인가? 주의 은혜와 경고를 전파하자. 노아 시대의 그 칠일 

이 우리의 때에는 700년이 될 수도 700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고작해야 

100년 아닌가? 시간이 많지 않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권요셉기재 

:앓: 새가족골 소개압니다 

‘서11쑤’ 앙도를 소개합니다 

30여 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여 규모가 적 

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회와의 인연은 군 

대시절， 럽고 힘들어 점호에 쉴 수 있는 방편으로 교회 

에 나가면서 시작됐는데， 제대 후에는 교회와 멀어졌습 

니다. 가족 중 어머니께서 말년에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 

문제로 가족들과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그 때마다 제가 어 

머니의 편을 들다 보니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형님 부부가 교회에 나갔고 저도 어머니 생전에 몇 번 교회를 따라 

가보았습니다. 그 후 마음 속으로 늘 교회에 나가라는 어머님의 돗을 생각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왔다는 장로님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 충현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제 12주 정도 나왔는데 예수님을 통한 

죄 사함을 알았고， 구원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담임교사의 적극적이고 정성스런 
섬김이 정말 고맙습니다. 

(효댁정통신원) 

+앙효슬I 

l교구 암재정 씨(남28세) 교통사고로 발가락이 절단되어 화요일에 발가락 피부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환우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 

록，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8교구 이종엽 정도(òf48세)자궁경부암 수술 후， 1차 항암치료로 항생제를 투여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백혈구 수치를 올리기 위해 무균실에서 주사 

를 맞고 있는데 ， 수치가 올라가야 일반병실로 옮겁니다. 환우가 많이 힘들어 하는 

데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도록 기도해 주세 

요 

12교구 이순희 잡샤(여'50세)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 중입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5교구최금옥정도(여'80세)뇌졸중으로쓰러져 의식이 없는상태입니다. 환우 

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길 가는 순례자」 중에서 

Äl펀 124편- 하나삼으I 도우슴I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24편은 위험에 관한 시가 아니라 도우심에 관한 

시입니다. 위험천만한 제자도는 이 시의 배경일 뿐 주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위태할 때 

나 평안할 때나 삶의 가장 기본적 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에 빠진 순간， 우리는 

올무에 걸린 새같이 절대적인 공포를 느끼지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홍뻐l서 출구가 생긴 것 
입니다. 놀라운 구원입니다. “여호외를 잔송할지로다 ... 올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찬0)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문화 속에 살면서 혼자 경건한 제하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 

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찬%냥l는 백성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마지막 구절은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를 개인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과 연 

결시키고 있습니다 우주를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이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극히 

평범한 개인의 지엽적인 곤경에도 관여하십니다 한편 이런 의미에서 시편 124편은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덮어두거나 침묵해버리고 싶게 만드는 항목들 ‘수마의 할렘과 몇에 걸 

림’ , 즉 고난， 재해， 불행과 같은 일들을 드러내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현.7.J-에서 만나는 매우 실제적인 삶의 요소들로서 두렵고도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 

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소위 전문기를 찾아가 위안을 구하고 또 미술관 관람 등 문화의 힘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찬%댄l는 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고통스런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곳에서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을 발친합니다. 잡다한 갈등과 사소한 개 

인의 역사 속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시받습니다. 역사 속의 고통이나 개인적으 

로 겪는 갈등으로 인한 불안과 미음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거기서 우리 편이 되시며 우리의 도 

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가징 유리한 국면이 아니라 가장 불리한 
국변에서 자라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없는 자비와 구원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향하여 빛으로 오신 그리스 

도를 따라서 순례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 
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에 들어선 우리의 생애는 우리가 겪는 위험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 

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빚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한 걸음씌 믿음의 길로 인도히는 
가장분명한길입니다 

(엄혜원기재 

쳐다곰주일한송 .................. ...... ‘ ...•. . . ‘ . .. ••....... ‘’ ... . . ......................................... . ........ ... . 

230장 “저 보l는 본향 ZI” 
“더 나은 본향 집을 사모한다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주제로 하는 이 찬송가는 

1852년에 피이비 캐리가작시하였고，아름다운테너 성가가수로도유명한 필립 필 
립스가작곡하였다. 

1절 저 봐는 본항 칩 날마다 가까와 LH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후럼 더 가쯤보 더 가깝다 하룻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2절 LH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3절 내 생명 끝 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면류관을 을 때가 가깝게 되었네 

4절 LH 길의 원근을 분멍δ/ 모르니 내 주여 길 다가도록 나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은 아름답고 은은하게 불러야 할 것이며， 후렴의 첫 소절과 둘째 소절은 

가사가 반복되면서 음이 올라가는 부분이므로 둘째 소절을 더 크게 불러야 “더 가 

깝다”는 가사가 잘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찬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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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겨울이다싶을정도로추운주일 아침，집을나서 부지런히 발길을옮기고 있 

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가로수 사이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순간 묘한 기분에 사로 잡혔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하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에 더욱 바쁘게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지하철 입구 계단에 다다를 무렵 어떤 할머니가 이쪽저쪽을 살피며 
두리번거리고 계셨습니다. 마치 어디를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학생예배 

전에 있는 교사회에 늦을 것 같기에 그냥 지나치려는 순간， 흘깃 쳐다보니 그 할머니 
가 농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화를 잘못해서 늘 걱정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할머니를 향해 다가갔고 마치 수화를 잘 하는 사람인 양 어디로 가시는지 
여쭈어보고， 또 어떻게 가야하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연신 수화로 고맙다고 말씀 

하시는 할머니를 뒤로 하고 다시 교회로 향했습니다. 수화로 할머니께 잘 알려주었 
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해져서 훨씬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교사회를 마치고 예배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시간 내내 

통역해 주시는 수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내 수화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침에 의기양양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실망뿐이었습니다. 문득 그 할머니가 들고 
있던 성경책이 생각났습니다.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주님 이 하셨구나.’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빈 잔을 주의 은혜로 

채우셔서 친히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 
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초 11/-ι-1 (1<0 YI1 ι yl s) 좋 

vl Q;;t 7케 0 1 ζ 7;f 0 ,'7 {-7 A 
‘ 1.1 ε ι f..，. ' v 

‘로마서’ 는 사도 님}울’ 이 제3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 에서 기록했던 서신입 

니다. 그러나 사도 님}울’ 은 ‘고린도’ 에 가기 전부터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즉 그는 ‘마게도냐 와 ‘아가oþ' 지역을 돌아본 후에 ， 예루살렘에 들렸 
다가 로마로 가려고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행 19:21). 그래서 ‘마게도내 

와 ‘아가oþ' 지역을 다 돌아보고， ‘고린도’ 지역에 석 달 정도 머물면서 ‘로마서’ 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 
다(행 22:27). 비록 ‘길리기아 다소’ 가 고향이었지만(행 21:39, 22:3) , 그에게는 당 

시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인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고 말합 
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 3:20). 그는 천국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의 시민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로마서를 어떻 
게 읽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의 가치나 귀중함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주를 캐는 마음으로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 

가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를 읽으실 때에는 커다란 그림을 머리 속에 두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로마서’ 의 전체를 개관하는 것이기도 한데 ， 되풀이해서 읽다보 
면，하나의 기둥을중심으로구성된 것을발견하게 됩니다 그중심 기둥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님}울’ 이 구원에 관하여 기록하면서 ， 구 

원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 를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 
리자면， 사도 님}울’ 은 ‘로마서’ 를 통한 구원의 문제를 언급함에 있어서 ， 하나님 
의 복음’ (1:1)을 하나님의 아들’ (1 :4) , ‘하나님의 능력’ (1:16) , 하나님의 의’ (1:17) 

로 적용했고， 하나님의 진노’ (1 :18)는 ‘하나님의 영광’ (1:23) , ‘하나님의 진리’ 

(1:25)를 왜곡시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판 
단’ 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2:3，5) . 계속해서 님}울’ 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 
할 길인 하나님의 한 의’ (3:21)를 하나님의 은혜’ (3:24) , 하나님의 약속(4:20) ， 하 

나님의 은사(6:23)로 표현하여 이 세상에 제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하였 

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하목사(출판국지도) 

수로보대fI 역인의 믿음 
박경 배 (외선부교사) 

영화 ‘미션’ 에서 주인공은 모두가 마다하는 곳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죽음의 위 

협을 무릅쓰고 그가 선교지로 떠나면서 남긴 말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모순이 일 
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오스왈드 챔 

버스) .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마가복음 7장 이방여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 
니다. 예수님께선 귀신들린 자녀를 위해 간구하던 여인에게 매몰차게 대하셨습니다 

(막 7:27). 이 여인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부 
인하고 자존심을 죽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구보다 확신했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발 앞에 다시금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 
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막 7:28) 이 말을 들으시던 사랑의 예수 

님 ， 인자한 눈으로 그녀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 
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막 7:29). 그녀의 믿음이，그녀의 딸을고침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믿음 
을 보십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 

15:6).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그의 선하신 품성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만이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 

이같이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학교에서 

하나는I만이 우리으l 왕(잡앙 8쟁 

사무엘이 나이들어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습니다(삼상 8:1-2). 

이런 결정은 사무엘의 실수였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뇌물을 받 
으며 악행을 일삼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이 죽은 후， 두 아 
들이 사무엘의 자리를 이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 자신들을 다스리 
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 

서" (5절)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또 잊었습니다. 사무 
엘만 보았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인간의 나라가 더 매력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죄된 모습이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독립선언’ 과 같은 배은 망덕한 행위를 한 것입 

니다. 

그런데 왕정제도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이미 모세에 의 
해 예언되었듯이(신 17:14-20) ,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뭇과 방법으로 행해져야 했 
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 

로 왕을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주변 국가에 압제 당하 
며 어 려움에 빠진 이유가， 자신들의 범죄와 불신앙 때문임을 깨닫지 못하고， 신정정 

치를 불신하는 행통을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뭇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6 
절) . 자신의 판단에 인간적인 감정이 들까 염려하여， 하나님의 뭇을 물어보는 것이 
지요. 이것은 참다운 지B}의 모습 입니다. 결국 왕을 세워 달라고 억지를 쓰는 백 

성에게 ，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잘못된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셔서， 
인간 왕이 가져다주는 온갖 폐해를 깊이 체험케 하여 ，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왕임 

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므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왕의 제도로 말미암아 오게 될 어려운 문제들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10-18 

절) . 왕을 택한 후에 그 왕의 압제로 인하여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여도 하나 
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세속적 욕 

심에 따라，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께서는 열방과 같은 왕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아집에 귀가 
막히고 눈이 먼 백성들은 더 강력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내세읍니다. “ .. 말 듣기를 
거절하여 .. " (19절) .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20절) . 결국 백성들은 이방들과 같 
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며 닮아가는 것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 
기며 ， 인정하고살아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본받지 말고오직 마음을새롭게 함으로변화를받아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뭇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권향임 기재 



fD 2002년 1 2월 8일 추낀흥헌 

일림 

1 제6치 학슴 세례식 요때 
2()()2년도 제6차 학습 · 세례식 
이 29일에 있습니다 학습 및 
세례 · 입교 · 개종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담당교역자에게 15 
일까지 신청하시기 ~t랍니다 

모임 

1 장로 월요새벽기도회 
일시 9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베다니홀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10일(화) 새벽기도희 후 
징소 에다니흥 

3 전도위원회월례회 
일시 오늘 10:10 
징소 전도위원회실 

4 기획위원회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기획위원회실 

5 권시 3.4지회 월례회 
일시 11일(수)수요l부예배 후 
장소‘갈릴리훌 

남녀전돼 

1 바울 9지회 총회 
일시 9일(월) J9:(X) 
장소‘실로암삼계탕 

(ftOl1 -9138-5354) 
2 바울 14지회총회 
일시:오늘교구모임후 
짐소 ‘ 제2교육관 2얘호 

3 베드로 10지회총회 
일시 :10일(화) 19:00 
징소 김경환회장댁 

4 한니 1지회 총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교구오염장소 

5 한니 4지회총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영아부실 

6 한나 5지회 총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학원전도회실 

(본당지하I충) 
7 한니 6A1회층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교육관 401호 

8 한나 7지회 층회 
일시 12일(옥) 11 :00 
장소 :큰댁설렁탕 

9 한나 10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교구모임장소 

10 한니 11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징소 교육관 307호 

11 한나 13지회총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갈렬리훌 

12 한나 14지회총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교구모임장소 

13 한나 17지회총회 
일시 1 2일(옥) 11 :00 
장소 궁얘성 

14 에스더 2지회 총회 
일시 오늘 15:00 
징소 교구모임장소 

15 에스더 5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호산나실(본당 지하l층) 

16 에스더 에회 총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교구모입장소 

17 에스더 12지회 월례회 
일시 ‘ 1 5일(다음주일) 교구모임 + 
장소 복지관지하1층 

18 에스더 14지회 총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 제2교육관 202호 

19 루디아 8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교육관 507호 

m 루디아 10지회 월례회 
일시 : 12일(목) 11:00 
징소 김현옥집사댁 

(ft6315-1574) 
21 루디이 14지희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제2교육관 204호 

22 루디아 1 7지회 월례회 
일시 12일(옥) 12:00 

교회소식 

저1 7 10호 

징소 ‘쩨이라가든 
(ft031-706-2244) 

23 마리이 10지회 월례회 
일시 10일(화) 10:30 
징소 정영자집사댁 

(ft6223-7뼈) 

24 마리이 13지회 총회 
일시 :오늘 3부예배 후 
장소 : 교구 간사실 소회의실 

12.20(금) 

12. 22(주j 

12. 24(회 
12. 25(수/ 
12. 29(주j 

01. 01(수j 

12월 행사 일정표 

12. 1 1(수/ 

12. 15(주j 

얼셰 

1최순녀 씨 
박정예 집사의 모친， 7교구 천호 
2구역 1 11월 27일 별세 ， 11월 % 
일장려1 

2‘ 김종록 성도 
김정회 집사의 부친， 5교구 포이 
l구역 1 2일 별세， 4일 장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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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번호연경 

주소변경 
1 김상득 집시， 임근예 권시 

ft031-265-2393 1 이종원 안수집시1 김문정 집사 
정기도 파주시 교하연 목동리 현 

권사종회 
일시 15일(다음주일) 15:00 장소 길렬리흘 

사랑부자랑봉사모집 
자격 보통1증 운전면허 소지자 

봉사기간 주일 08:00-10:30, 12:30-15:00 

차를f안내부 봉사자모집 
2003년도차량묘배부에서 남녀 몽사지를모집합니다 

문의 사무국(n552-8200 ， 교406)， 차량 안내뷔교24에 

2003던도 전반'7/ 장학쟁 신청안내 

1. 선발대상 
@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0던 12월 31일 이전 등록자 
@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적한 중 고 대 대학원 신학대학원 학생 
@ 공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며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용시하는 자 

2. 신청기간 
서류접수 2002년 12월 22일(주일j부터 2003년 1월 12일(주일)까지 3주간 

3 . 신칭장소 : 교육국 4 . 문의 ; 교육국 (11552-8200 교472， 473) 

직원모집 
충현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운전기새1종 연허상|재-1명 / 식당직원(기도원 숙식도 가능)-3명 / 산역인뷔충현동샌 

2. 자격 세례교인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당회장 추천서(타교인인 경우) 
4. 서류 저|훌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11 552-8200 

$앙t4; 흉 행 A~ 

훌헌톨산사용얘 대하여 (2003년 1월 1 일 부터 바꾸|는 내용) 

1) 매g빵법 
평토쟁平土쫓)으로하며 기존의 봉분으로 되어있는 묘지도 유가족의 동의하에 평토장으로바꾼다 

2) 매장의허락 
<D 전 가족이 등록한경우/고인이 세례 받은후 1년이 지났고충현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한지 1년 이상된 자. 
@고인만 등록한 경우 /고인이 세례받은 후 2년이 지났고 충현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한지 2년 이상 된 자. 

3) 동산매g을허락힐수없는경우 
@ 이미 매장된 묘소에 본 교회 교인이 아니거나또는 자격 미달인 배우자가 별세하여 합장을원하는 지 
@매장시 각서 제출을 하지 않은 자.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번호 서。 며 。 교구 λ1è극T닙Aj 인 도지 번호 서。 며 。 교구 :::극4T닙” “1 인도지 

799 원종률 청년2부 808 엄정선 11 청년2부 

800 이미선 3 청년2부 809 오용훈 19 청년1부 

801 김현정 19 청년1부 810 김상헌 12 청년2부 

이근덕(1) 802 어수연 6 청년1부 손성분(6) 811 이근형 15 장년2부 

803 박정회 19 청년2부 812 권영애 15 장년2부 이근덕(1) 

804 석정숙 8 장년2부 석정란(8) 813 김혜진 15 청년1부 이강근(15) 

805 최지연 8 청년1부 석정란(8) 814 김현옥 15 장년1부 김학선(15) 

806 박영태 9 청년2부 박경자(4) 815 김현지 19 대학부 강임구(1) 

807 김종욱 11 청년2부 816 이경민 19 대학부 황은정(19)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본당 200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디 

Sl시당회 r예결산 2003년도 일꾼 임멍) 

은퇴 근속자 표창 / 특별제작희(예결신)-저덕찬앙예배 후 

일꾼 발묘(주간충현，)-임명장을 대신함 

금요집회(메시OF 찬~) 

교구총회 

성탄축하(1교육외원회')-갈릴리홀 

싱탄축하예배(오전 9, l1A/)-수요 저녁 2부 예배는 없음 

저16차 학습세례식 / 공동의회(예결샌-저덕찬앙예배 후 

신년감사예배'(.2전 9. l1A/)-수요 저녁 2부 예배는 없음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I필톨낄E훌I 

충현중보의장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 

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 

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 

한통로로사용하여주소서. 

a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 

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 
유하게하소서 .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 

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 

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 

댁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 

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 주 

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 

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 

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 

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 

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 

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 

어져가게하소서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 

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 

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 

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되게하소서 .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 

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 

여 주소서 . 

↑싼κHii! ↑옹i대a ↑성수cH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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